
GS칼텍스, 이라크 사태 “노심초사”
이라크산 원유 25% 달해 … 국제유가 급등에 정제마진 감소 우려

이라크 사태가 내전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국내 정유기업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가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할

정도로 기세를 올리고 있으며 미국이 개입을 준비하는 등 이라크 사태가 위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서 상당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GS칼텍스는 석유제품 가격이 갑작스러운 원유 상승

세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GS칼텍스는 이라크산 원유 수입량이 전체의 2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 도입량은 월 400만-600만배럴

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ISIL은 바그다드 위쪽 수니파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반면 GS칼텍스의 송유관은 이라크 최남단 바스라에

위치해 현재까지는 원유 공급에 차질이 없지만 GS칼텍스는 사태 악화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반군이 남쪽으로 영역을 넓히면 사우디 등 인근 산유국으로 수입국을 변경할 것”이라

며 “장기적으로는 중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프리카·남미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는 2014년 6월 이라크산 원유 200만배럴을 사우디산으로 대체했고 유럽 지역에서도 200만배럴을

수입한 바 있다.

이라크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정유기업들도 이라크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제마진은 원유 가격에 비례하지만 이라크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로 인해 단기간에 가격이 급

등하면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원가 상승 요인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정제마진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석유제품가격 변동이 유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면 정제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역마진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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